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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총리 모두말씀
-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, 9.14(목) -

□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과 그 활용도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. 이것은

우리의 자산이지만, 동시에 그 오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문제임.

ㅇ 오늘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를 논의할 계획임. 첫째는 몰래카메라

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관한 것이고, 또 하나는 가계 통신비 문제임.

(1)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

□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늘어나고,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

다양해짐. 그러나 우리의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임.

ㅇ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

특히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음. 한번 그 영상물이 유포되면, 인터넷과 SNS를

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

낳음. 그래도가해행위는제대로처벌받지않아또다른범죄를 낳게 됨.

ㅇ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게 있음. 유리창이 깨진 걸 보면, 다른 사람도

유리창을 훼손하기 쉬워진다는 그런 법칙임.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

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제지해야 될 시기가 됐음.

ㅇ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대응하다 디지털

성범죄와 관련 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관련 산업을

위축시킨다거나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음. 그래서 그런 문제 또한 놓치지

않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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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총리실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, 오늘 논의 할 사항은

논의해주시되,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한 번 폭넓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

가졌으면 함. 예를 들면 기술, 산업, 인권, 피해를 당하기 쉬운 여성들,

정부 당국 등 관계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여과단계를 거쳤으면

함. 초안을봤는데약간은추가점검이필요한대목이발견돼이말씀을드림.

(2) 통신비 부담 경감대책 관련

□ 두 번째 통신비 부담에 관한 것. 휴대전화는 이미 생필품이 됐음. 우리

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휴대전화는

특성이 있음. 경직성이라고 할까,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크지 않음.

ㅇ 예를 들어 식비라면 탕수육 먹기 어려운 분은 짜장면을 드시면 되는데

휴대전화는 그렇게 선택 폭이 넓지 않음. 그래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

부담 비율이 커지는 맹점이 있음. 좀 더 세밀하고 따뜻한 접근이 필요함.

ㅇ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

추진함. 당장 내일부터 통신요금 할인율이 20%에서 25%로 높아지고

이달 말에는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됨.

ㅇ 관련 부처는 바뀌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

있도록잘점검해주시기바람.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

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바람.


